데카르트[footnoteRef:2]와 형이상학적 이원론
 [2: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1596년 루트(Tours) 근교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의 평생 습관이 된 아침에 늦게 까지 침대에 누워 있는 버릇이 생겼다.  데카르트는 아침 휴식중의 명상시간을 가장 생산적인 시간으로 여겼으며, 1612년 데카르트는 학교를 떠나 곧장 파리로 가서 메르센과 미도르주와 더불어 수학연구에 전념하였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천체론’, ‘방법서설’등이 있다.] 

데카르트 형이 상학의 제1원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이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기초’를 획득하기 위하여 회의를 수행했다. 그러면 ‘회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를 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존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다고 생각한 끝에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불확실 한것으로 나타나는 동안, 사실상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나의 회의작용’. 일반적으로 말해 ‘나의 사유작용’ 그 자체 만큼은 더 이상 회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사유한다(I think)’라는 확실성에는 또 하나의 확실성. 즉, ‘나는 존재한다(I am)’라는 확실성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나를 기만하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기만 당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가 정식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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